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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문

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

에게 자행한 허위진술 강요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「특별검사의

임명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, 다음 수사대상에 대

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.

1. 검찰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

사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고, 그 과정에서 술자리

와 형량거래 등 회유책을 사용하였다는 의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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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압수물인 휴대전화를

돌려주는 등 사건 당사자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형량을 거래하는

등의 방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

3.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

장 등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모아 진술을 맞추는 이른바 ‘진술세미

나’를 수십여차례 열었다는 의혹

4.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

제안이유

‘쌍방울 대북송금 사건’은 윤석열 정권 휘하의 검찰이 야당 대표 이

재명을 제거하기 위하여,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주가부양을 목적으로

북한에 송금한 자금을 ‘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대납비용’ 내지 ‘이재

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’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임.

국정원 생산 2급기밀 문건인 「○○96○○ 종결 계획」, 안부수 아

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인 「수원지방법원 2023. 5.

23. 선고 2022고합882 판결」, 그리고 수원지검이 직접 작성한 「수사

보고【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의 목적 –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

세 차익】」 등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규모 자금을 보낸

이유는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기 때문이었음. 즉, 계열사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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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노스를 ‘대북 테마주’로 만들어 주가를 급등시키려 했다는 것.

그러나 검찰은 해당 자금의 성격을 ‘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대납비

용’ 내지는 ‘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’으로 규정하였고, 모든

증거와 정황을 그에 따라 끼워 맞추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. 이는 모

두 윤석열 정권의 정적이자, 제1야당의 대표를 표적 삼은 검찰의 정치

적 행위였다는 평이 지배적임.

그 과정에서 검찰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해 이화영 전 경기도

평화부지사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고, 술자리를 제공하거나 형량거래

를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유하려 들었으며, 다른 사건 당사자들에

게 편의를 봐주거나 형량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진술을 이끌

어내고, 나아가 그들 상호 간의 진술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‘진

술세미나’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.

이로써 당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유

가 현저하다고 할 것인 바,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

기 위하여 「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별검사를

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당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.

이에 본 안을 발의하기에 이른 것임.


